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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명. 304

을 대상으로 외상 및 상실 사건 경험 질문지 정서인식 명확성 척도 인지적 정, , 

서조절전략 척도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 . 

구의 자료는 과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SPSS 18 AMOS 22 .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 , 서인식 명

확성은 자기비난을 제외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

며 긍정적 초점 변경을 제외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모든 하위요인, 

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서인식 명확성은 관계상실 후 성장과는 정적 . 

상관을 보였으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모든 하위요인은 관계상실 후 , 

성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의 관계, 

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가 살펴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 ,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인식 명확성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 , 

통해 관계상실 후 성장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 

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 관계상실 경험 이후에 자신

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보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을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 

이 관계상실 후 성장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정서인식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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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별 이혼 실연과 같은 관계 상실 경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하는 고  , , 

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이다(Kendler, Hettema, Butera, Gardner, & Prescott,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관계 상실을 자신2003). 

이 경험한 극심한 외상 경험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서영석 외( , 2012; 

안현의 외 이동훈 외 등 은 이러한 관계상실 사건, 2012; , 2015). Ogata (2011)

이 정서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서영석 외 의 연구에서, (2012)

도 관계 상실 경험을 보고한 사람들은 다른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 

잠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하 집(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관계상실 경험이 자살 행. 

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Donald, Dower, Correa-Velez, & Jones, 2006), 

관계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어떠한 외상 사건보다도 강렬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처럼 관계상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  , 

려 관계상실 경험을 통해 이전보다 성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

다(Danforth & Glass, 2001; Janoff-Bulman, 1992; Tashiro & Frazier, 

2003; Tashiro, Frazier, & Berman, 2006). 와 는 사랑하Danforth Glass(2001)

는 이의 상실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 현재 상, 

황에 대한 감사 생존자로서의 자기감 확인 새로운 역할에 따른 유익 발견 등의 , , 

긍정적인 관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임선영 권석만 재인( , , 2012a, 

용 다수의 연구들에서 관계 상실 경험 중의 하나인 실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 

개인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Lewandowski & Bizzoc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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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똑같은 관계 Tashiro & Frazier, 2003; Tashiro, Frazier, & Berman, 2006). 

상실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적응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반면 어떤 ,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 더 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외상에서 기인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와 은   Tedeschi Calhoun(1996)

외상 후 성장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외상 이후에 (posttraumatic growth:PTG) .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변화된 삶에 대한 철학 등 , , 

세 가지 범주에 대한 지각된 이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상 후 성장은 우울이나 . 

자살사고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박경 박경( , 2011; , 2012; 

이는 외상 사건 이후에 성장을 경Frazier et al., 2009, Meyerson et al., 2011), 

험하는 것이 외상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결과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 관계상실 후에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변인을 밝

히는 것은 상실 경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적응에 대한 예방 차원

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과 의 연구에 따르면 외상적 사건은 강렬한 고통을 조  Hussain Bhushan(2011)

절할 수 있는 정서조절전략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과 . Calhoun

는 외상 사건 이후에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그러Tedeschi(2004) , 

한 고통을 유발하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신념을 변화시키기 위

한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 중요함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상실 후 .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지적 대처 전략 중의 하나인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을 매개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란 기존의 대처양식을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차원으로 

한정하여 가지 세분화된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다9 (Garnefski, Kraaij, & 

이 중에서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조망확대Spinhoven, 2001). (putting into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 변경perspective), (refocus on planning), 

수용 긍정적 재평가 는 보(positive refocusing), (acceptance), (positive re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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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응적 인지조절 방략에 해당되고 반추 혹은 생각에 잠기기, (rumination) 

자기비난 타인비난(rumination or focus onthought), (self blame), (blaming 

파국화 는 정신 병리와 관련성이 높은 부적응적 전략에 others), (catastrophizing)

해당된다 몇몇 연구들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Garnefski, 2002). 

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으며 김소희 이서정 현명호 반대로 부적응적 정서( , 2004; , , 2005), 

조절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서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밝혔다 이자영 최응용 이아름 이민규 따라서 적응적인 ( , , 2012; , , 2013). 

전략은 관계상실 사건의 이후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

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관계상실 후 성장을 도울 것으

로 예상되며 부적응적인 전략은 정서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관계상실 후 성장을 ,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 요인인 . 

반추 파국화 긍정적 재평가 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 , 

이 이루어져왔으나 김희정 외 이유리 이수림 각 전략 중에( , 2008; , 2010; , 2015), 

서도 부적응적 전략과 적응적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변인에 관해 

살펴본 연구나 각 전략이 통합적으로 관계상실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훈구 는 정서 인식이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1997) . 

와 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정서가 유발Salovey Mayer(1990)

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면 부적응적인 대처 양식을 선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서인식 명확성(Emotional 

에 주목하고자 하였다Clarity) .

정서인식 명확성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설명하  

고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수정 이훈구 이는 자신의 느낌에 주의( , , 1996). 



- 4 -

를 기울이는 정도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종결시키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지, 

속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와 함께 자신의 기분이나 정서에 대한 사고와 감

정 즉 자기 기분에 대한 기분을 의미하는 메타 기분 를 구성하는 , (meta-mood)

요소이다 홍주현 심은정 재인용 이와 같은 정(Salovey et al, 1995; & , 2013, ). 

서인식 명확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화 경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이소연( , 

행복감 및 정서적 안녕감과는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2001), (

원 이수정 또한 등 은 정서인식 명확성이 긍정적 재평가, , 2004). Boden (2012)

와 상호 작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상 사. 

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 요인과 외상 후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요인들

이 일치한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McMillen, 1999; Park, 1998; Tedeschi & 

정서인식 명확성은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Calhoun, 1996), 

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을 함께 살펴본 연  

구가 드문 실정이다 송현 이영순 송현과 이영순 의 연구에서는 ( , , 2012b), (2012b)

정서인식 명확성 능동적 정서조절양식 정서표현을 함께 살펴보았으나 이를 , , , 

외상 경험 이후에 필수적인 인지적 처리 과정과 함께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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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및 가설2.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그리고 관계상실 후 , 

성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정서인식 명확, 

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정서인식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상실 후 성장과 어떤 1. , 

관계가 있는가?

가설 정서인식 명확성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정적관계를 가질 것이    1-1. 

다 .

가설 정서인식 명확성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관계를 가질 것    1-2. 

이다 .

가설 정서인식 명확성은 관계상실 후 성장과 정적관계를 가질 것이다 1-3. .

가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상실 후 성장과 정적관계를     1-4. 

가질 것이다 .

가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상실 후 성장과 부적관계     1-5. 

를 가질 것이다 .

가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   1-6. 

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 

연구문제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2. 

정서조절전략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가설 정서인식 명확성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관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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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후 성장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정서인식 명확성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관계상실   2-2 

후 성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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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3. 

 앞에서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가설적 연구모형과 한 개의 경쟁모

형을 설정하고 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가장 적합하고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밝

히고자 한다 가설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다음과 같다. .

정서인식명확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

그림 경쟁모형 완전매개2 ( )

정서인식명확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

그림 연구모형 부분매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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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관계상실과 외상 후 성장1. 

외상적 사건이란 생명의 위협 신체적 상해 성폭력과 같이 개인에게 고통이   , , 

나 회피 등의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뜻한다(DSM-5, 2013). 

또한 와 은 외상적 사건을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Tedeschi Calhoun(2004)

기나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으로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강렬

한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전쟁 재난 사고 테러 등 강력한 사. , , , 

건뿐 아니라 애착 대상의 상실 재정적 파산 학업이나 시험에서의 실패 친구, , , 

와의 절교 적응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만약 이것, 

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모두 

외상적 사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상적 사건 중에서도 사별 이혼 실연과 같은 관계 상실 경험은 사  , , 

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며(Kendler, Hettema, Butera,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Gardner, & Prescott, 2003), 

해서 관계 상실을 자신이 경험한 극심한 외상적 사건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가

장 많았다 서영석 외 안현의 외 이동훈 외( , 2012; , 2012; , 2015). Van der 

등 은 이러한 상실경험의 슬픔이 계속되고 치유되지 못했을 때 침Kolk (1996)

투적인 사고와 함께 신체적인 반응을 포함한 외상 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석 외의 연구 에서도 stress) . (2012)

관계 상실은 잠재적 집단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이라고 보고PTSD 

되었다 이는 관계 상실은 개인에게 있어서 빈번하게 경험되는 사건이며 동시. , 

에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외상적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외상적 사건은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으나 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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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외상적 사건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Danforth & 

Glass, 2001; Janoff-Bulman, 1992; Tashiro & Frazier, 2003; Tashiro,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고 대처한 Frazier, & Berman, 2006). 

결과로 생겨난 개인의 긍정적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와 Tedeschi

은 외상 후 성장 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 이때의 성장 이란 Calhoun(2004) ‘ ’ . ‘ ’

단순히 이전 수준의 기능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진정한 , 

변화이다 김진수 송현 장한아.(Zoeller & Maercker, 2006; , 2011 ; , 2009; , 

2011).

한편 관계 상실 경험을 통해서도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임선영 권석만 임지준( & , 2012a; , 2012; Danforth & Glass, 2001; 

Moos & Moos, 1994; Park, Cohen, & Murch, 1996; Schaefer & Moos, 

와 는 사랑하는 이의 2001; Tedeschi & Calhoun, 1999). Danforth Glass(2001)

상실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 현재 상황에 대, 

한 감사 생존자로서의 자기감 확인 새로운 역할에 따른 유익발견 등의 긍정적, , 

인 관점의 변화가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선영 에서 재인용 또한 사( , 2012 ). 

별이라는 개인적인 위기로부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Moos & Moos, 1994; Park, Cohen, & Murch, 1996; Schaefer & Moos, 

부모상실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남아 있2001; Tedeschi & Calhoun, 1996), 

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성장이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Mack, 

또한 상대적으로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실연 또한 고통스러운 상실 경험2001). 

으로서 이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보고들이 존재하였으며(Tashoro & 

국내 연구에서도 임선영과 권석만 은 대학생들은 관계 상Frazier, 2003), (2012)

실 경험 이후에 성장을 통한 성격적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상의 유형에 따라서 외상 이후의 고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선재  ( , 

외상의 유형에 따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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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결과들 이수림 이미연 외 최승미 에도 불구하고 ( , 2013; , 2012; , 2008)

국내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외상 경험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을 빌려 관계상실 . 

사건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성장을 관계상실 후 성장이라 정의하고 관계상실 ,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인식 명확성2. 

정서인식 명확성 1) 

정서인식 명확성 는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에 대한 지각과  (Emotional Clarity) , 

인지 정서의 이해와 명명을 포함하는 정서인식 의 한 개, ‘ (Emotion Awareness)’

념으로서 정서에 대한 지각과 인지를 뜻한다 즉 정서, (Mayer, Salovey, 1997). , 

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표정이나 신체감각에 근거하여 정서를 파

악하고 내적 감정을 정확하게 감지하며 복합적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서인식 명확성은 단순히 자신의 기분이 좋거나 . 

나쁘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다르며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 (

수정 이훈구, , 1996).

정서인식 명확성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 , 

게 인식하는 능력은 현재 상황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서 조절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서정보 처리과정에서 가(Feldman Barrett & Gross, 2001), 

장 기초가 되어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Salovey & Mayer, 1995). 

는 개인들은 더 많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으나 장수진 조성은(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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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개인은 부정적 기분으2004; Salovey et al., 1993), 

로부터의 회복을 빠르게 경험하며 결과(Goldman, Kraemer & Salovey, 1996) 

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사고와 기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lovey, 

따라서 정서인식 명확성은 정서조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절 과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인차 변인으로서 적응적인 대처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 2) 

많은 연구결과들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과는 정적  

관계를 보이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와는 부적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 

밝혔다 이서정 현명호( , , 2008; Goldman et al., 1996; Swinkels & Giuliano, 

정서인식 명확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등 은 정1995). Boden (2012)

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더 낮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

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 상실과 같은 외상 경험은 심각하고 강렬한 정서를 유. 

발하며 현실감을 흐트러뜨리고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Znoj,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개인이 외상 사건을 극복하도록 돕는 2004). 

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 결과. 

들은 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이 외상 후 성장을 이끄는 요인과 

동일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McMillen, 1999; Park, 1998; Tedeshchi & 

즉 정서인식 명확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Calhoun, 1996). , 

다면 이는 외상 후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외상 후 . 

성장에 있어서도 등 은 외상 후 성장의 정서 인지적 처리 모델Joseph (2012) -

을 제시(An affective-cognitive processing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하였는데 이 모델에서는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지적 도식의 재건 과정뿐, 



- 12 -

만 아니라 정서 상태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로부터. 

의 회복을 도우며 정서조절을 위해 보다 적응적인 대처양식을 선택하도록 돕, 

는 정서인식 명확성은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인식 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까  

지 드문 실정이다 정. 서인식 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정

서인식 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송현과 이영순( , 

송현 최보람 이영순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은 외상 2012; , , , 2012). 

후 성장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 

하였으나 적응적인 정서조절양식을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3.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1) 

정서조절을 위한 대처방식에 대한 접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중 가장 오 . 

래된 관점으로는 와 의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Monat Lazarus(1991) - -

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비교적 긍정적 전략인 능동적 양식과 비교적 부정적인 . 

전략으로 분류되는 회피 분산적 양식과 함께 지지 추구적 양식을 포함한 세가/

지 범주로 대처양식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존의 대처양식 구분은 행동. 

전략과 인지전략을 구분하지 않았고 연구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Garnefski et 

이에 따라 등 은 기존의 대처전략 측정도구에서 인al., 2001). Garnefski (2001)

지적 차원을 가져오거나 비인지적 차원의 전략을 인지적 차원으로 바꾸거나, , 

새로운 전략을 추가하여 총 가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개념을 구성하였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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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인, 지적 정서조절은 정서적으로 각성된 정보를 인지적인 대처 방법을 통해 

다루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등 이 제안한 가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다음과 같다 발Garnefski (2001) 9 . 

생한 사건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생각하는 사

고인 자기비난 타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타인비난 자신이 경험한 ‘ ’, ‘ ’,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사고인 수용 경험한 부정‘ ’, 

적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을 생각하는 계획 다시 생각하기 실제 ‘ ’,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긍정적 초점변경 부정적 ‘ ’,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있

는 반추 자신이 겪은 상황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거나 그 일로 인‘ ’, 

해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재평가 사‘ ’, 

건의 심각성을 덜거나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성을 강조하는 균형있게 바‘

라보기 경험의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파국화 까지 총 가지이다 각 하위 ’, ‘ ’ 9 . 

전략들은 다시 정신건강과 관계가 있는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 과 정신병리와 ‘ ’

높은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 으로 나누어진다‘ ’ . 

상대적으로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에 속하는 전략은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균형있게 바라보기이며 이에 비해 부적응적, , , 

인 정서조절전략으로 여겨지는 전략들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이다, , , . 

와 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적응적인   Granefski Kraaij(2007) ,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인 자기비난 반추 파국화는 우울과 불안 관계에서 정적 , ,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보다 적응적인 대처인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 , , 

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균형 있게 바라보기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 , 

리적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서정( , 2005; Garnefski et al, 

또한 과 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주로 사2001). John Gors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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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서적 문제에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

정서인식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2)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정 

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서정( , 2005; 

임전옥 장성숙 또한 , , 2003; McFarlane et al.; McFarlane & Buehler, 1997) 

G 와 의 통합적 정서조절 개념에 따르면 정서 인식 명확성은 특ratz Roemer(2004)

정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정서조절의 기초 과정이 된다.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최적의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하게 

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Feldman Barrett & Gross, 2001; Boden et al., 2011).

정서인식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 정서

인식 명확성은 적응적 전략과는 정적관계 그리고 부적응 전략과는 부적관계를 , 

가지며 또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적응적인 인지적 조절 전략을 선, 

택하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이서정 현명호( , , 2008; Mayer et al, 1992; Salovey 

et al., 19950). 따라서 높은 정서인식 명확성은 보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도우며 상대적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은 경우 부적응, 

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관계상실 후 성장 3) 

외상적 사건은 정서적으로 강렬한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통을 조절하기  

위한 대처 전략을 유발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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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개인으로 하여금 외상 이후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특정한 상황 혹은 감정

이 변화될 수 있다 다양한 대처전략 중에서도 외(Hussain & Bhushan 2011). 

상 경험 이후에 성장에 이르는 재구성 과정에서는 인지적 대처 과정이 중요하

다고 밝혀졌다(Aldwin & Levinson, 2004; Janoff-Bulman, 1992; Tedeschi & 

이는 Calhoun, 2004). 과 이 제안한 외상 후 성장 모델Calhoun Tedeschi(2004)

과도 일치하는데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외상사건 이후 정서적 고통을 ,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유발하는 인지적 도식을 확인하고 그러한 신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외상 후 성장과 관. 

련이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외상 후 성장이 사고통제방략

오은아 박기환 의미추구 김보라 신희천 의도적 반추 박선정( , , 2010), ( , , 2010), ( , 

등과 같은 인지적 변인들이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2015) . 

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상실이라는 외상 사건 이후에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인지적 처리전략이 어떤 것인지 밝히기 위해 와 , Garnefski, Kraaij

이 제안한 가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부적응적 전략과 적Spinhoven(2001) 9

응적 전략으로 나누어 관계상실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적 ,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외상 후 성장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유현진 김영( , 

혜 이수림 임선영 권석만 하지만 부적응적인 전략은 외, 2013; , 2015; & , 2012), 

상 후 성장과 부적 관계에 있으나 유현진 김영혜 하위 변인에 따라서 이( , , 2013), 

러한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도 있었다 이수림 임선영 권석( , 2015; , 

만 따라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상실 후 성장에 정적인 영, 2012a). 

향을 미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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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Ⅲ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학생 남녀를 임의2015 9 22 2016 1 31

표집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지의 . 

배포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설문자가 . 

직접 대학생들의 모임에 찾아가서 연구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최종 참여 결정 , 

및 연구 동의는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 

대상자들이 적었던 관계로 대학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사이트와 를 중심으, SNS

로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추가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품으로는 . 

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발송하였다1000 .

모집결과 총 명 오프라인 설문 명 온라인 설문 명 이 참여하였 , 750 ( 494 , 256 )

으며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명 중 관계상실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750 , 

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또한 관계상실을 한 시간과 관계상실 후 성. 

장에 대하여 사건경험 후 경과된 시간과 성장이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가 있는가 하면 사건 경험 후 주 내에 곧바로 긍(Helgeson et al., 2006) , 1 2∼

정적 변화를 경험했다는 연구 도 있는 등 혼재되어있는데(Frazier et al., 2004) , 

본 연구에서는 상실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상적 사건 후 보통 개월까지는 3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이어서 성장을 경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Shroevers et 

한상숙 재인용 년이 지난 회고적 보고는 왜곡될 가능성이 al., 2010, , 2014, ), 5

있음을 제안한 연구들 을 고려하여 상실을 경험한지 (Tedeschi, Calhoun, 1996) , 

개월 미만이거나 년이 지난 응답자는 제외하고 총 명을 연구 대상으로 3 5 304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명은 만 세에서 세의 연령 범위에 . 304 18 29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남자 명 여자 명 으로 구성되었으며86 (28.3%), 218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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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은 세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년은 학년 명22.64(SD=1.962) . 1 54

학년 명 학년 명 학년 명 으(17.4%), 2 52 (16.8%), 3 83 (27.3%), 4 115 (37.8%)

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기독교 명 천주교 명 불교 명, 168 (55.3%), 10 (3.3%), 13

무교 명 기타 명 로 나타났다 관계상실을 경험한 기(4.3%), 110 (36.2%), 3 (1%) . 

간으로는 개월 전이 명 개월 전이 명 년 전4-6 47 (15.5%), 7-12 36 (11.8%), 1-3

이 명 년 전이 명 로 나타났다115 (37.8%), 3-5 106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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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       (N=304)

특성 구분 n %

성별
남

여

86

218

28.3

71.7

연령 만( )

세 미만19

세20 24–

15

234

4.6

77.2

세25-29 54 18.2

학년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4

54

52

83

115

17.4

16.8

27.3

37.8 

종교

무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110

 168

 10

 13

  3

36.2

55.3

3.3

 4.3

 1

상실 경험

경과 기간

개월 전4-6

개월 전7-12

년 전1-3

년전3-5

47

36

115

106

15.5

11.8

37.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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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2. 

외상 및 상실사건 경험 질문지 1) 

와 이 외상후 성장 척도 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Tedeschi Calhoun(1996) (PTGI)

한 사건 목록 질문지와 송승훈 등 이 사용한 외상 사건 관련 질문지를 기(2009)

초로 하여 임선영 이 외상의 유형을 크게 가지 가까운 이의 상실 학업 , (2012) 6 ( , 

및 과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본인의 사고 및 상해 학대 및 가혹 행위 심각, , , , 

한 질병 로 재분류하여 수정하여 제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중 ) . 

가까운 이의 상실 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경우 상실 경험을 묻기 위하여 ‘ ’

가 개발한 상실경험 체크리스트에서 상실의 기간을 체크하도록 하Sofka(1997)

였다 상실의 범주는 죽음상실과 단절상실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상실 유형은 . , 

총 가지이다 복수의 상실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가장 큰 충격을 13 . 

준 사건을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하였다.

정서인식 명확성 2)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와   Mayer Gaschke(1988)

의 연구를 참조하여 및 가 개Salovey, Mayer, Goldman, Turvey Palfai(1995)

발한 특질 상위 기분 척도 를 이훈구와 이수- (Trait Meta-mood Scale: TMMS)

정 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점 척도 전혀 그(1997) . Likert 5 (1=“

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서에 대한 ” 5=“ ” )

주의 문항 정서인식의 명확성 문항 정서 개선에 대한 기대 문항 의 하위(5 ), (11 ), (5 )

요인으로 나뉘며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는 대부분 내가 21 . ‘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등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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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식 명확성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명확성11 ,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로 나타.82

났다.

표 정서인식 명확성의 하위영역 구성2. 

주 문항 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1, 2, 4, 7, 11

인지적 정서조절전략3) 

등 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Garnefski (2001) (Cognitive 

를 김소희 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2004) ,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문항이며 식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36 , Likert 5 ‘ ’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크게 적응적 전략과 1 ‘ ’ 5 . 

부적응적 전략으로 나뉜다 적응적인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으로는 조망 확대 수. , 

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의 가지 하위요인이 , , , 5

있으며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 , , 

파국화의 가지 하위요인이 있다 각 하위 요인에 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적4 . 4 . 

응적 전략은 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고 부적응적 전략은 점 사이20~100 , 16~80

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의 ,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소희 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하위척도(2004)

들에 따라 Cronbach's = α 부터 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53 .85 . 

결과는 하위척도들에 따라 Cronbach's = α 부터 으로 나타났다.63 .86 .

하위영역 문항수 해당 문항 Cronbach's α

정서인식 명확성 11 1*,2*,3,4*,5,6,7*,8,9,10,1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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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 구성3. 

관계상실 후 성장4) 

관계 상실 경험 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자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와 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 이 번안한 외상후 성장 Tedeschi Calhoun(1996) (2009)

척도 를 사용하였다 외상후 성장 척(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 

도는 총 개의 하위 차원인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대인관계 의미 변화 개인 5 , , 

내적 강점의 변화 삶에 대한 감사 영적 관심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으나 송승, , , 

훈 이 번안한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는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2007) 4

있다 문항은 총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점 척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21 6 (0= , 

하위영역 문항수 해당문항 Cronbach's α

자기비난 4 4, 12, 20, 34 .83

파국화 4 8, 11, 19, 24 .76

타인비난 4 9, 18, 29, 31 .86

반추 4 5, 7, 21, 35 .75

수용 4 6, 13, 26, 33 .63

균형있게 

생각하기
4 1, 17, 25, 30 .67

긍정적재초점 4 3, 14, 22, 36 .86

해결중심사고 4 2, 15, 27, 32 .81

긍정적재평가 4 10, 16, 23, 26 .78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전체

16
4,5,6,7,8,9,11,12,18,

19,20,21,24,29,31,35
.83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전체

20
1,2,3,6,10,13,14,15,16,17,22

,23,25,26,27,28,30,32,33,3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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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이 경험하였다 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5= ) . 

를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승훈 등 의 연구 결과에서의 신. (2009)

뢰도는 였다Cronbach' =.92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88로 나타났다.

표 관계상실 후 성장의 하위영역 구성4. 

인구통계학적 질문지5)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년 연령 종교 유무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기재하도록 하, , . 

였다 또한 성별과 종교는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남 여. ( =1, 

종교 유 무=0, =1, =0).

하위영역 문항수 해당 문항 Cronbach's α

자기지각의 변화 6 7,8,9,10,13,15 .85

대인관계 깊이증가 5 4,6,11,12,16 .80

새로운 가능성 발견 3 1,2,5 .72

영적 종교적관심증가‧ 2 3,14 .72

전체 16 1 ~ 1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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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3. 

본 연구에서는 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SPSS 18.0 AMOS 22.0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 

하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정서인식 명확성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부  , , , ,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Pearson .

넷째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적  ,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 

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AMOS 22.0 (Structural Equation 

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수치 추정은 최대우도법Modeling: SEM) . (Maximum 

를 사용하였다 이 때 정서인식 명확성이 단일변인이기 때문에 개의 Liklihood) . 3

문항꾸러미 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만들었다 이때 요인으로 나타(Item-Parcel) . 1

난 척도의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매긴 후 각 문항묶음에 요인 , 

부하량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공평하게 들어가도록 할당하였다 이처럼 문항. 

꾸러미를 제작한 이유는 최대우도법 절차의 가정은 자료의 정규분포인데 모든 ,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

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문항꾸러미를 사용함으로써 (Bandalos & Finney, 2001). 

모수 추정 수를 줄일 수 있으며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자료분석을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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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이 줄어들 뿐 아니라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다(Bandalos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 Finney, 2001). Anderson & 

의 단계 추정방식에 따라서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한 뒤 다음 Gerbing(1988) 2 , 

단계에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본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는 일. 

반적으로 검증이 사용되나 검증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² , ²Χ Χ

여 연구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크기에 , 

따라 기각될 수도 있고 채택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 모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된다 적합도 지수로 모형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

며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 .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를 사용하였다CFI(Comparative of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 CFI, 

는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배병렬TLI .90 ( , 2011), 

의 경우에는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이면 괜찮은 적합RMSEA .05 (Close fit), .08

도 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 로 간주된다 홍세(mediocre fit), .10 (unacceptable fit) (

희, 2000).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  , (Phantom 

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Variables) (Bootstrap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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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Ⅳ

1. 주요 변인들의 관계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1) 

본 연구 참여자들의 정서인식 명확성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적응  , , 

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와 같, 5

다 먼저 정서인식명확성의 평균이 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 3.30(SD=.64)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살펴본 결과 부적응적   ,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평균이 2.80(SD= 으로.61)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의 평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3.51(SD=.62) , 

들은 보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상실 후 성장으로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깊이 증가를 평균   

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며 뒤이어 자기 지각의 변화가 평균 3.09(SD=1.19) , 

3.00(SD= 으로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1.09)

나타났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정서인식명확성 3.30(.64) 1.45 4.82– .06 -.20

부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전략 2.80(.61) 1.00 4.25– -.16 -.03

자기비난 3.00(.95) 1.00 5.00– -.94 -.36

파국화 2.46(.95) 1.00 5.00– .43 -.26

타인비난 2.38(.90) 1.00 5.00– .49 -.19

반추 3.33(.87) 1.00 5.00– -.42 -.13

표 5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 , (N=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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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인들의 관계2) 

정서인식 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 ,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Pearson , 

는 표 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 .

첫째 정서인식 명확성은 자기비난을 제외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 

모든 하위요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초점 변경을 제외한 적응적 ,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모든 하위요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파국화는 . 

정서인식 명확성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r=-.19, p 긍정적 재<.01), 

평가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20, p 또한 정서를 명확하게 인<.01). 

식할수록 대인관계에서의 깊이 증가와 자기 지각의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였

다.

둘째 부적응적 전략 중에서 파국화와 타인비난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는 , 

부적상관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파국화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에서 긍정적 재평가(r=-.22, p 그리고 균형 있게 바라보기<.01) (r=.14, p<.05)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비난은 긍정적 초점 . 

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전략 3.51(.62) 1.95 5.00– -.16 -.34

수용 3.92(.75) 2.00 5.00– -.45 -.29

균형있게 바라보기 3.42(.82) 1.25 5.00– -.10 -.59

긍정적 초점 변경 3.00(.98) 1.00 5.00– -.11 -.70

해결중심사고 3.80(.76) 1.25 5.00– -.43 .09

긍정적 재평가 3.58(.92) 1.25 5.00– -.33 -.57

관계상실 후 성장

자기지각의 변화 3.00(1.09) .17 5.00– -.18 -.61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3.09(1.19) .00 5.00– -.37 -.50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2.85(1.35) .00 5.00– -.18 -.70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 2.40(1.64) .00 5.00– .0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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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12, p 긍정적 재평가<.05), (r=-.12, 

p 와 해결중심사고<.05) (r=-.15, p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05) . 

자기를 비난할수록 해결중심사고를 더 많이 사용하며 반추를 사용할수록 적응, 

적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모든 하위요인은 관계상실 후 성장의 ,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지각의 변. 

화는 수용(r=.39, p 균형 있게 바라보기<.01), (r=.40, p 긍정적 초점 변경<.01), 

(r=26, p 해결중심사고<.01), (r=.40, p 긍정적 재평가<.01), (r=.52, p 와 가<.01)

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인 관계의 깊이 증가는 긍정적 재평가와 가장 .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33, p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01), (r=.35, p<.01)

과 영적 종교적 관심의 증가(r=.19, ‧ p 또한 긍정적 재평가와 가장 높은 상<.01) 

관을 보였다 즉 적응적 전략 중에서도 긍정적 재평가를 사용할수록 관계상실 . ,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에서 파국화는 관계 상실 후 성장  , 

중에서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12, p 을 보였으나<.01) ,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r=.14, ‧ p 을 보였다 또한 반<.05) . 

추는 관계상실 후 성장의 하위요인 중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r=.19, p 과 <.01)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r=.13, ‧ p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비난은 <.05) . 

관계상실 후 성장의 하위요인 중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15, p 타인비난은 관계상실 후 성장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01), 

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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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정서인식명확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자기비난 파국화 타인비난 반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수용1. 2. 3. 4. 5. 6. 7. 8. 
균형있게바라보기 긍정적 초점 변경 해결중심사고 긍정적재평가 관계상실후성장 자기지각변화 대인관계깊이증가9. 10. 11. 12. 13. 14. 15. 
새로운 가능성 발견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16. 1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
2 -.19** -
3 -.06 .60** -
4 -.19** .82** .20** -
5 -.13* .48** -.19** .38** -
6 -.13* .77** .47** .50** .10 -
7 .20** .08 .15** -.12* -.04 .23** -
8 .13* .06 .14* -.07 -.11 .19** .64** -
9 .16** .06 .12* -.14* .01 .20** .80** .43** -
10 .10 .11* .00 .04 .12* .16** .69** .18** .46** -
11 .18** .07 .22** -.09 -.12* .18** .72** .50** .41** .30** -
12 .20** -.01 .17** -.22** -.15** .16** .84** .47** .63** .42** .60** -
13 .24** .07 .10 -.01 -.04 .15** .51** .40** .37** .27** .39** .49** -
14 .24** -.01 .04 -.11 -.03 .08 .53** .39** .40** .26** .40** .52** .90** -
15 .29** -.06 .04 -.12* -.11 .04 .36** .25** .30** .22** .26** .33** .71** .54** -
16 .04 .18** .15** .11 .03 .19** .33** .29** .18** .13* .32** .35** .75** .62** .38** -
17 .07 .13* .02 .14* .06 .13* .20** .13* .14* .16** .08 .19** .51** .33** .16** .20** -

표 6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N=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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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요변인들의 관계3)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정서인식 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 

관계상실 후 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 

계상실 후 성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 지각의 변화( 7), 

(r=.18, p<.01)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r=.16, p< 그리고 영적 종교적 관.01) /

심의 증가 수준이 높았고(r=.18, p<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영.01), 

적 종교적 관심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53, ‧ p<.01).

*p < .05, **p < .01

성별 남자 여자 종교 유무 유 무 는 더미변수( =1, =0), ( =1, =0)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표 남성보다 여성일 경우에 반추와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8), 

다(r=.14, p<.05 또 나이가 많을수록 수용). , (r=.14, p<.05 해결중심사), 

고,(r=.14, p=<.05 긍정적 재평가) (r=.22, p=<.01 과 같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성장 전체 자기지각 대인관계 가능성 종교

성별 -.10 -.10 -.10 -.17 -.01

연령 .17** .18** -.02 .16** .18**

종교유무 .12* -.00 .03 -.01 .53**

상실기간 .05 .03 .04 -.02 .10

표 7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계상실 후 성장 간의 상관계수  (N=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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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성별 남자 여자 종교 유무 유 무 는 더미변수( =1, =0), ( =1, =0)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

정서인식 명확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9),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p < .01

성별 남자 여자 종교 유무 유 무 는 더미변수( =1, =0), ( =1, =0)

변인
자기

비난

파국

화

타인

비난
반추 수용 균형

긍정

적초

점변

경

해결

중심

사고

긍정

적 

재평

가

성별 -02 .06 .10 .14* -.05 .04 .08 -.01 -.07

연령 .06 -.01 .06 -.05 .14* .06 .03 .14* .22**

종교유무 .07 .01 .03 -.05 -.02 -.01 .09 -.01 .04

상실기간 -.06 .04 -.01 -.02 .04 .00 -.08 .00 -.02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관계수  (N=304)

변인 정서인식명확성

성별 -.03

연령 .03

종교유무 .07

상실기간 .11

표 9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상관계수  (N=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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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검증 2. 

 측정모형 검증 1) 

이 제안한 단계 추정방식에 따라서 먼저 연구  Anderson & Gerbing (1988) 2

모형인 구조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

을 실시한 후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개의 잠재변인과 개의 , . 4 16

측정변인들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는 잠.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는 값이 . Lei & Wu(2007) SMC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본 모형에서는 매개변인의 하위요인 중 0.5 , 

타인비난이 값이 이하로 낮은 설명력을 보였기 때문에 모형에서 제SMC 0.4 

거 하였다 우종필 따라서 모형의 측정변인이 개로 재구성 되었다 또( , 2012). 15 . 

한 정서인식 명확성의 경우 단일변인이기 때문에 문항묶음 방법(Item Parceling)

으로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묶음을 사용하면 구조방정식 분석에3 . 

서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개별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는 , 

방법보다 더 안정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Bagozzi & Edwanrds, 

수정된 모형의 1998; Kishton & Widaman, 1994). ²= 208.548(Χ df=84, 

p 으로 값이 유의도 수준 <.001), CFI=.921, TLI=.901, RMSEA=.070 ² .000Χ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값은 , ²Χ

표본 크기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그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에, < 10> . 

서 잠재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값 을 보이고 있어 측정변인들은 각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했(CR>1.96)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을 그림 과 같이 나타내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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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Χ df CFI TLI RMSEA
208.584 84 .921 .901 .070

표 10 측정모형의 적합도 

그림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3 

주 숫자는 표준화된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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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 검증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 모형 , 

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이 본 연구 자료에 ,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

고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 ²= 208.548 (Χ df=84, p 로 영가설을 <.001)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영가설 기각이 더 쉬어진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평. 

가에 있어서 의 한계를 보완한 모델 적합도 지수 를 함² CFI, TLI, RMSEAΧ

께 평가하였다 홍세희 와 는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 , 2000). CFI TLI .90

고 는 이하면 좋은 적합도 은 괜찮은 적합도 이면 , RMSEA .05 , 05~.08 , .08~.10

보통적합도 그리고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10 . 

는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를 함께 고려하였으, CFI, TLI, RMSEA

며 적합도 지수는 신뢰구간, CFI=0.921, TLI=0.901, RMSEA=0.070, 90% 

으로 나타나 구조 모형은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0.058, 0.08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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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교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나 최적의 적합도를 보이는   , 

모형을 선별하고자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 11> .

내재적 관계에 있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  (nested) 

인하기 위해  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 ,   

차이는 로 자유도 차이가 인 상태에서 유의확률 수준의 3.82 , 1 .05   분포 임계치 

인 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3.84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경로를 추가함으로써 간명성이 떨어진 것에 비해 모델. 

의 설명량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간명한 모, 

 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 )

208.548 84 .921 .901 .070

경쟁모형
완전매개( )

212.363 85 .919 .900 .070

표 1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정서인식
명확성

부적응적 
인지전략

적응적 
인지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

그림 연구모형 부분매개4 ( )

정서인식
명확성

부적응적 
인지전략

적응적 
인지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

그림 경쟁모형 완전매개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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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우수한 모델이 된다 이러한 간명성의 원리에 (Anderson & Gerbing, 1988).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의 완전매개 역할을 가정한 경쟁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2) 

지금까지의 모형비교에 의한 검증에 의해 채택된 최종모형 완전 매개모형 에서   ( )

변인 간의 경로계수들을 표 와 같이 나타내었다< 12> .

*p < .05, **p < .01 ***p < .001

표 에서와 같이 최종모형 완전매개모형 에서 변인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  < 12> ( )

면 정서인식 명확성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부적인 영향, ( =-β .23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인식 명확성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247, p<.001) 이는 정. 

서를 명확히 인식할수록 보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할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상실 후 성장에 정. 

경로 B β SE t

정서인식 명확성 →

부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전략
-.153 -.236 .047 -3.249**

정서인식 명확성 →

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전략
.148 .247 .041 3.63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관계상실 후 성장
-.120 -.055 .121 -.99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관계상실 후 성장
1.535 .647 .185 8.299***

표 12 최종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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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647, p<.001). 하지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직접적으로 관계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본 변인들 간의 매개경로는 정서인식 명확성은 부적응  , 

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상실 .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적응적. 

인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 

바탕으로 관계상실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수락된 모형과 경로계수를 그림 과 같이 나타내었다[ 6] .

  

정서인식 명확성

.247***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

-.236**

.647**

-.055

.307***

그림 최종연구모형6 

주 숫자는 표준화된 계수.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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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4.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으(Bootstrapping)

로 개의 자료포본을 무선 표집으로 생성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매개효과2000 . 

의 표준오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와 가 제안Shrout Bloger(2002)

한 방법이다 최종연구모형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 13>

에 제시되어있다 정서인식 명확성에서 관계상실 후 성장으로 가는 매개경로에. 

서 매개효과 간접효과 는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 신뢰구간( ) .173 , 95% (95% 

이 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유의수준 에서 CI-Bootstrap Percentile) 0 , .01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은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 사이에서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p < .05, **p < .01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번 부트스트랩 추정치는 표준화된 자료임 . 2,000 , .

안의 수치는 비표준화 수치임 ( ) .

그러나 의 의 한계는 다중매개모형의 경우에 개별 간접    AMOS bootstraping

효과와 전체 간접효과에 대해 별도의 이 실시되지 않고 전체 간bootsrapping , 

접효과에 대한 만 제공한다 따라서 표 에서 제시된 간접효과 bootstraping . < 13>

분석 결과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경로를 모두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신뢰구간95% 
정서인식명확성 →

관계상실 후 성장
-

.173(.246)**

(.076 ~ .268)

.173(.246)**

(.076 ~ .268)

표 1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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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가상변인. 

을 설정하여 가상변인 경로에 대하여 을 실시(phantom variable) Bootstraping

하는 방식으로 개별 매개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Chan, 2007; Macho 

하였으며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 Ledermann, 2011) < 14> .

 *p < .05, **p < .01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번 부트스트랩 추정치는 비표준화된 수치임 . 2,000 , .

먼저 정서인식 명확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거쳐 관계상실 후   

성장으로 가는 매개효과 간접효과 를 살펴보면 매개효과 추정치가 로 ( ) , .018 95%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는 0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관계상실 . ,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이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거쳐 관계상실 후 성장으로 가는 매개효과를 살펴

보면 매개효과 추정치가 로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 .228 95% 0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를 . ,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

우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계상실 후 성장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로
간접효과

신뢰구간95% 
정서인식 명확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 

.018

(-.020 ~ .084)
정서인식 명확성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상실 후 성장→ 

.228**

(.085 ~ .354)

표 가상변인 을 이용한 최종모형의 개별 간접효과 14 (Phantom variable) Bootstrap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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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논  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관계상실이라는 외상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성장에 이르는

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서인식 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관계상실 , ,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정서인. 

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이 정적 상관이 있을 ,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서인식 명. 

확성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관계상실 후 성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 중에서는 자기지각의 변화와 대인관계에서의 깊이 증가 영역의 수준이 높

게 나타났다 반면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 

것 그리고 영적 종교적 관심의 증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정서인식 명확성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정적 관계를 가지

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는 부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한 연구, 

가설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인 파국화 타인비난 반추를 더 적게 사용하였고 적, , ,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인 수용 균형 있게 바라보기 해결중심사고 긍정적 , , , 

재평가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보다 적. 

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서정과 현명호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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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관은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국화는 . 

적응적 전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타인비난은 해결 중심 사고. 

와 긍정적 재평가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자기비난은 적응적 전략과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해결중심사고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 

다 반추의 경우에는 적응적인 전략들과 정적 관련을 보였으며 관계상실 성장 . , 

중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과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와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반추가 오히려 관계상실 후 성장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다른 적. 

응적인 전략들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임(

선영 권석만 임선영 권석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 ,2012a; & , 2013). 

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와 은 반추를 외상 후 성장. Tedeschi Calhoun(2006)

에 이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침습적 반추와 의도, 

적 반추 두 가지로 나누며 이를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처음에는 . , 

외상 사건에 대한 침습적 반추를 경험하지만 이후에는 의도적 반추를 통해 인, 

지적 재구성하게 되어 성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응답자. 

들이 사용하는 반추 전략이 의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관계상실 후 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는 반. 

추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적응적 전략의 하위요인에 따라. 

서 적응적 전략과 서로 다른 상관을 보이는 것은 적응적이라고 알려진 전략들, 

이 부적응적이라 보고된 전략들과 반드시 부적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안현의 외( , 2013; Granefski, Kraaija, & 

등 은 Spinhoven, 2001, Garnefski & Kraaija, 2007). Garnefski (2001, 2007)

상황마다 적응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전, 

략이 일관되게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서조절전략들을 단순하게 적응적 부적응적 전략으로 이분화하기 어려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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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안현의 외 관계상실 후 성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하( , 2013) 

위 전략들이 적응적인지 부적응적인지에 대한 세부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적응적인 전략들은 관계상실 후 성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

한 연구가설 또한 지지되었다 수용 균형 있게 바라보기 긍정적 초점 변경 긍. , , , 

정적 재평가 모두 관계상실 후 성장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

며 해결중심사고도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 ‧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긍정적 재평가는 관계상실 후 성장의 각 하위요인과 .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긍정적인 인지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 

것이 외상 후 성장을 돕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김희정 등( , 2008; 

오은아 박기환 이수림 이유리 임선영 권석만, , 2011; , 2015; , 2010; , , 2013), 

적응적인 전략 중에서도 관계상실이라는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 재평가를 시도

할수록 관계상실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에서 부적응적인 전략들은 하위요인에 따라 관

계상실 후 성장과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에서 파국화는 관계 상실 후 성장 중에서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와는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
였다 또한 반추는 관계상실 후 성장의 하위요인 중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과 .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비난은 관계상실 후 ) . ‧
성장의 하위요인 중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타, 

인비난은 관계상실 후 성장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들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수(

림 이에 대해서는 추가, 2015; Calhoun, Can, Tedechi, & MacMillan, 2000), 

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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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해 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서인식 명확성이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관계상실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 

할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보다는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할수록 관계상실 후 성장에 정적 영향을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한 요소이지만 정서 인식 이후에 구체적인 조절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심리, 

적 안녕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임전옥 장성숙 나 정서인식 명확성이 ( , , 2003) ,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비해 인지적 정서조절을 통한 간접효과의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연구결과 이서정 현명호 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 , , 2008)

수 있다 이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각한 . , 

정서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서조절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Feldman & Gross, 

을 의미한다2001) .

끝으로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계상실 후 성장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 

정서조절전략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들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들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 

선행연구들 이수림 임선영 권석만 과 일치한다 외상 후 성장을 ( , 2015; , , 2013) . 

설명한 모형을 살펴보면 외상 사건은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지적 도식, 

과 불일치를 유발함으로써 정서적인 혼란을 유발하고 개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인지적인 재구성을 시도하게 된다 여러 인지이론(Tedeschi & Calhoun, 1996). 

들은 외상 이후의 과정에서 외상관련 부적응적 인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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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인용 상담 장(Ehlers & Clark, 2000; Foa & Rothbaum, 1998, 2012 ), 

면에서도 외상 사건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후유증들을 치료하기 위하

여 외상과 관련한 부적응적인 신념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는 기법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인 전략들은 관계상실 후 성장에 .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응적 전략들이 관계상실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내담자가 관계 상실 경험 이후에 인지적 재구성을 시도하는 과정, 

에서 부적응적 전략을 수정하기 보다는 적응적 전략을 활용하고 관계상실 경험

을 다루도록 돕는 것이 내담자가 경험한 관계상실 사건 이후에 성장의 원동력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상실 이후에 고통스러운 정서로 인하여 혼란을 경험하는 내담자에게 정

서인식 명확성을 높이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서 상담자는 마음 챙김이나 정서 중심 치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챙. 

김을 활용한 치료의 경우 마음 챙김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 

는 것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

아영 외 또한 정서 중심 치료 에서도 정서, 2010). (Emotion-Focused Therapy)

에 대한 자각을 높임으로써 정서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

여금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적응적인 대처 방식을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내담자에게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Greenberg, 2004). 

전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적 글쓰기

를 활용할 수 있다 성장적 글쓰기는 힘들었던 원인에 대한 (Growth-Writing) . 

식별과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재평가 그리고 이점 찾기로 이루어져 , 

있다 성장적 글쓰기에서는 자기 자신 타인과의 관계 세계관 등의 힘들었던 . , , 

사건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인지적인 재평가를 경험하도록 한다 최가영( , 

2015). 이러한 방법은 관계상실 경험 이후에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긍정적 , 

재평가와 같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촉진하여 의미 재구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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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 필요한 프로그램의 활동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효. 

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상실 경험 이후에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

는 것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선택하도록 도와서 성장에 이르는 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관계상실 후 성장 프로그램에 있어. 

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지적 요소를 포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정서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할 ,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을 표집할 때 . ,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둘 다 사용하였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검사 . 

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응답자의 보고 방식이나 태도에 , 

영향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 

에 이를 관계상실을 경험한 전체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대. 

상의 표집을 확장하여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 , 

적 변인 중에서 성별과 종교별 비율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 

르면 성별에 따라 외상 후 성장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보라 신희천( , , 

종교 또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유현진 김영혜2010), ( , ,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성비가 여성과 기독교의 비율이 높아 2013). 

두 집단의 영향력이 보다 강력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 

이를 나눠서 살펴보지 않고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만을 실시하였기 때문

에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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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비슷한 비율을 갖춘 표집이 필요하며 이에 대, 

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 사용된 . , 

척도는 모두 자기보고식 검사로 실시되어 연구대상이 주관적으로 응답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외상 후 성장의 경우 종종 응답자가 과장하는 경. 

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회고적 방식으로 (Maercker & Zoellner, 2004), 

측정한 척도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과 시간에 따른 왜곡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형식의 제한점을 보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 . , 

중인 균형 있게 생각하기와 수용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김소희 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균형 있게 생각하기와 (2004) . 

수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추가적인 개발 및 타당화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 

기본의 외상 후 연구들이 외상 경험을 특정하지 않고 통틀어서 연구한 데 비해 

본 연구는 관계상실이라는 외상 경험에 초점을 맞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적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강도를 가지고 있고 형태 . 

또한 서로 다른 외상 경험을 통틀어서 연구하거나 대인외상 또는 비대인 외상

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이지만 극심한 고통을 가져, 

다줄 수 있는 관계상실 경험만을 따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와 인지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을 , , 

통해 관계상실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상담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관계상실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이. 

후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고 그러한 지각을 바, 

탕으로 보다 적응적인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계상실 이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응적인 수준으로 성장을 경

험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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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Emotional Clarity on Growth after loss 

: The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Kim, JiW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goal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motional clarity 

on growth after loss, mediated by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304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of trauma and 

loss, Trait Meta-Mood Scal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and K-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Spss 18.0 and Amos 22.0 was 

used to analyze data. First, A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clarity,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post-traumatic growth except for maladpa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Seco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growth after loss. Third,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emotional clarity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growth after loss through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a non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growth after loss through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Finally, based on the overall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Emotional Clarity, Post-traumatic Growth,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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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상 및 상실 경험 질문지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고통스러웠던 사건 중 아래 항목에 해당 되는 것1. , 

이 있다면 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복시 더 심각했던 사건 한 가지, 

를 선택)

가까운 사람의 상실 에 체크한 경우에만 아래 두 사항에 답해주시기 바랍‘ ‘※ √ 

니다.

그 상실의 대상과 유형에 표해주시기 바랍니다2. .√  (중복될 경우 더 심각한 , 

경험에 체크)

□
가까운 사람의 상실

사별 이혼 별거 실연 절교 등( , , , , )
□

본 사고 및 상해

교통사고 화재 성추행 기타사고( , , , )

□
학업 및 과업 실패

낙방 실패 등( , )
□

본인의 심각한 질병

암 수술 기타 질환( , , )

□
경제적 어려움

가난 실직 파산( , , )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사고 및 질병

□ 학대 및 가혹 행위 경험 □
기타 (                            

)

상실 

유형
상실 경험

경험 

유무

표( )√ 

죽음

상실

부모님의 죽음1. 

형제 자매의 죽음2. 

자녀의 죽음3. 

배우자의 죽음4. 

연인의 죽음5. 

조부모 및 친척의 죽음6. 

친구나 동료 가까운 이의 죽음7. , 

기타 8. (                )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2-1. ?

개월 이내  개월에서 개월이내 개월에서 개월 이내 년 년 이내  3 3 ~ 6 7 ~12 1 ~2① ② ③ ④ 

년 년 이내 년 년 이내  년 년 이내 기타 2 ~3 3 ~5 6 ~10 (               )⑤ ⑥ ⑦ ⑧ 

관계

상실

본인의 이혼 및 별거9. 

부모의 이혼10. 

연인과 헤어짐11. 

우정 및 친밀한 관계의 단절12. 

가족 및 친척 구성원과의 단절13. 

불임 및 유산14. 

기타 15. (                )



부록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2. (K-PTGI)

앞서 보고한 고통스러웠던 사건 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이 아래 제시 되어 있‘ ’

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솔직하게 표시 해주시기 바. , V 

랍니다.

경험

못했

다

매우

적게

경험

했다

조금

경험

했다

보통

으로

경험

했다

많이

경험

했다

매우

많이

경험

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1. 

었다
0 1 2 3 4 5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2. . 0 1 2 3 4 5

영적 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3. ⋅
다

0 1 2 3 4 5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4. ,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5. . 0 1 2 3 4 5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6. 

었다
0 1 2 3 4 5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7. 

되었다
0 1 2 3 4 5

나는 인생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8.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나는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받아들9.  

일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하루 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10. 

있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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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11. 

었다
0 1 2 3 4 5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정성을 기울이게 12. 

되었다
0 1 2 3 4 5

변화가 필요한 일들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13. 

해 더 노력하게 되었다.
0 1 2 3 4 5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14. . 0 1 2 3 4 5

나는 생각했던것보다 내 자신이 더 강하다는 15. 

것을 알게되었다.
0 1 2 3 4 5

나는 타인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16. 

되었다.
0 1 2 3 4 5



부록 정서인식 명확성 척도3. 

다음 항목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 표 해주시기 V

바랍니다.

전혀

그렇

지않

다

대체

로그

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그

렇다

매우

그렇

다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1. 

다
1 2 3 4 5

나는 내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다2. 1 2 3 4 5

나는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 지에 대해 혼란스3. 

러울 때가 없다
1 2 3 4 5

때때로 나는 나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4. 

없다
1 2 3 4 5

나는 쉽게 감정을 느낀다5. 1 2 3 4 5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6. 1 2 3 4 5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7. 

수 없다
1 2 3 4 5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8. 

히 안다
1 2 3 4 5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9. 1 2 3 4 5

나는 대체로 나의 느낌을 안다10. 1 2 3 4 5

나의 신념과 의견들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11. 

따라 늘 변한다
1 2 3 4 5



부록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4. (K-CERQ)

앞서 보고한 고통스러웠던 사건 을 떠올릴 때 당신의 모‘ ’ 습과 비슷한 것에 표V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

지않

다

대체

로그

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그

렇다

매우

그렇

다

나는 그 일이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1. 

한다
1 2 3 4 5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2. 

생각한다
1 2 3 4 5

내게 일어난 일 대신 다른 즐거운 일을 3. 

생각해본다
1 2 3 4 5

그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4. 1 2 3 4 5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나의 감정을 되짚5. 

어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그 일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6.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7. 

자주 생각한다
1 2 3 4 5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8. 

계속 생각한다
1 2 3 4 5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9. 

라고 생각한.
1 2 3 4 5

그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10.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경11. 

험을 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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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그 일의 원인이 분명히 나한12. 

테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그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13. 

각한다
1 2 3 4 5

나는 즐거웠던 일을 생각한다14. 1 2 3 4 5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에 대15. 

해 생각한다
1 2 3 4 5

그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16. 

한다
1 2 3 4 5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일도 겪는다17. 

고 생각한다
1 2 3 4 5

기본적으로 그 일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18. 

게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계속 생각19. 

한다
1 2 3 4 5

그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라20. 

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한 생각과 감21. 

정에 빠져있다
1 2 3 4 5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즐거운 일을 생22. 

각해본다
1 2 3 4 5

그 상황으로부터 배울게 있을 거라 생각23. 

한다
1 2 3 4 5

내가 겪은 일은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24. 

있는 최악의 것이었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1 2 3 4 5

다른 일에 비하면 그 일이 그렇게 나쁜 25.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26. 1 2 3 4 5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해본27. 

다
1 2 3 4 5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될 28.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그 일에 대해 남들이 잘못한 점을 29. 

생각한다
1 2 3 4 5

살다보면 더 나쁜 일도 있다고 스스로에30. 

게 말한다
1 2 3 4 5

나는 그 일이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생31. 

각한다
1 2 3 4 5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32. 1 2 3 4 5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33. 

한다
1 2 3 4 5

나는 그 문제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를 34. 

생각한다
1 2 3 4 5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내가 왜 이렇게 느35. 

끼는지 알고 싶다
1 2 3 4 5

내가 겪은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을 생36. 

각해본다
1 2 3 4 5



감사의 글.

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소 서투른 저를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논문을 쓸 수 2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정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피드백으로 늘 성심성의껏 . 

심사해주셨던 김명선 교수님과 조영일 교수님께도 감사합니다.

늘 믿어주시고 정말 하기 싫은 순간에도 괜찮다는 말로 격려해주신 사랑하는 엄마 

감사합니다 아프신 동안에 논문 때문에 마음 쓰지 못한 순간이 더 많았는데 논문을 . , 

마무리하던 날 누구보다 기뻐해주신 아빠 사랑합니다 또 까칠한 동생을 늘 믿고 .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사랑하는 언니 그리 좋은 누나가 아닌데도 잘 따라주는 멋진 내 , 

동생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완전 대가족이라 모두 적기 어렵지만 할머니 외할머니. , , , 

삼촌 고모들 이모들 외삼촌들도 모두 감사해요, , , !

가장 가까이에서 늘 도와주고 싶어 했고 실제로도 도와주었던 남자친구 고맙습니다, . 

또 함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설문조사를 열심히 도와준 

유빈이도 감사합니다 오빠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늘 마음이 든든해요. !

꿈을 향하는 모습이 멋진 내 친구 은솔이 만나면 넉넉하게 웃을 수 있는 지애. . 

혼자라면 절대 가지 않을 선릉에 데려가주는 늘 씩씩한 모습이 안쓰럽지만 참 대견한 , 

유변호사 지구를 다 돌아다닐 기세인 자유로운 영혼 지은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 . 

이제는 언제 만나도 편안한 예비유부 혜리 우리 혜리 결혼 축하해 너희들이 있어서 ( !). 

나는 늘 안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 고맙다는 말로 부족하지만 늘 고마워 얘들아! , .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롤모델인 혜연쌤, , 

선생님한테는 백번 감사해도 모자라네요 아기 보러 꼭 놀러갈게요 또 사랑하는 . :) 

대학원 동기들 대학원 내내 쌍둥이같이 붙어 다니고 심사 당일 날에도 감동 주었던 ! 

이지원이 작고 크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송유현 선생님 함께 불안의 길을 걸은 . . 

씩씩한 진희 과사 갈 때마다 격하게 환영해주신 이아람 선생님 외에도 언제나 만나면 . 

기분 좋고 유쾌해지는 모든 상담랩 선후배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통계 가르쳐주느라 . 

고생한 측정랩 한우리 선생님 만나면 늘 따뜻한 말로 힘을 복돋아 주신 신경랩 박선영 . 

선생님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라서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존경하는 .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참 좋은 사람들 존경하는 우정 간사님 아는 사람 CCC . , 

중에 가장 예수다운 삶을 사는 그림 순장님 만나면 즐거운 라인 귀여운 내 동생 , 91

소라 매력 넘치는 공대리님 예쁜 세록이 또 지나가는 말로 진심 담긴 기도로 , , . , 

응원해준 이름을 다 적기에도 많은 모든 순장님들 감사합니다 성문교회에서 만나서 . 

너무너무 행복한 윤영언니 이제는 밥 한 번 먹어야할 지수 틈틈이 카톡 보내고 , , 

설문조사까지도 흔쾌히 도와준 찬솔이 만나면 좋은 친구 호영이 어린이집계의 능력자 , , 

지선이 등등 진심 다해 기도해주었을 이름을 모두 적기엔 많디 많은 성문 기 25

친구들도 왕짱 고맙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모두 쓰지는 못했지만 지나가는 말로 진심 담긴 위로로 ,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 또 함께 기도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급하게 쓰느라 , .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적지 못했다면 직접 찾아 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 . 

설문조사에 참여하셔서 도와주신 분들 모두모두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장 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저는 이제 새로운 19 1 , 

시작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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